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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은 문화적으로 대단히 독특한 환경조건을 가진 곳이다. 이것은 자연환경 뿐 아니라 문화의 유

입과 발전이 인위적으로 조절되기도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연생태계 에서도 섬의 생물을 

island species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로 자연조건이 특수하여 외부로 부터의 영향이 육지보다

도 현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인류의 확산과정에서도 바다 섬들은 대륙보다도 훨씬 

늦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유전적으로도 그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물환경적인 조건 외에도 우리 역사에서 무인도 정책이라든지 또는 왜구나 해적의 약탈이라든지 

등등의 사회적인 조건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과 사회 환경의 차이가 섬지역의 

문화를 다르게 만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섬 부자국이다. 제주도로 부터 작은 무인도까지 합쳐서 적어도 3천개 이상의 섬이 

한반도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섬문화에 보이는 다양성과 공통된 패턴은 인류학적으로 대단히 중

요한 자료이다. 섬 외부의 문화의 확산과정과 섬 주민들의 적응과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고 외

부적인 영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형의 보존이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연구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무분별한 사회적인 개발로 인하여 더 이상 파괴되고 사라지기 전에, 섬 문화의 진정성을 

선도적으로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진전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 사회가 디지탈 기술충격으로 극심하고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서 대

중들의 휴식과 다양한 문화경험을 위한 관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섬지역

은 경관과 고유한 문화가 핵심적인 자원이 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독특한 

관광자원이 개발되어 섬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을 크게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박물관의 활용을 시도하여 왔고 각 섬의 지방정부들이 박물관활용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안군의 1004섬 박물관 전략은 대단히 의미 있는 섬문화활용 전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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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인 여건은 섬 지역의 문화적인 보존과 지역활성화의 기반으로서 박물관 설립과 운

용은 대단히 필요한 국가전략이다.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미래의 지속가능성의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다. 앞으로 현재보다도 훨씬 더 섬지역 간의 경쟁이 강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섬지역의 문화적인 

다양성의 보존과 이를 문화적인 진정성으로서 섬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보다도 

훨씬 다양한 주제와 형태, 그리고 실행의 박물관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는 섬지역에 반드

시 전통문화가 아니라도 여행지의 특별한 경험으로서 미술과 과학 등의 주제들이 포진할 수 있을 것

이고 생태박물관 eco-museum, 생활박물관 living museum, 자연생활체험박물관 living archae-

ology museum, 대지미술박물관 land arts museum, 등등의 작지만 고유한 형태의 박물관들을 구

성하고 섬문화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미 섬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많지만 효

율을 고려하여 새롭고 참신한 시도로서 구성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기존의 박물관의 기능인 섬지역의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수집하고 보존 전시하는 기능과 함께 섬의 

문화와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활용전략을 세우는 필수적인 기반기관으로서 박물관의 설정과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섬 문화의 개성화 작업은 섬지역의 관광정책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바

로 박물관의 유효한 활용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박물관의 기능이 지역 문화의 창조적인 

활용을 포함하여 설정함으로서 섬 지역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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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바다 그리고 박물관
 : 해양시대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전시관 사례를 중심으로 - 

조 용 철 l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

1. 머리말

2025년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발돋움 한지 꼭 1년이 되는 해이자, 국립해양문

화재연구소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전환한지 첫돌이 되는 해이다. 또한,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

에서 4번째로 발굴된 마도 4호선 발굴로부터 1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나아가 2026년은 우

리나라 수중발굴의 시작점인 1976년 신안선 발굴로부터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다가오는 2027

년은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건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되는 태안선(태안 대섬) 발굴 20주년을 맞

이하는 해이다. 이처럼 향후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수많은 발굴을 리마인드

(Re-Mind)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본 발표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인 

목포·태안 2개의 전시관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향후 두 전시관이 국가유산청 소속의 유이한 해양 

전문 박물관으로서 나아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발표

라 생각한다.

본 세션의 주제는 ‘섬과 박물관’으로서 1993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2년에 걸쳐 섬 해양유

산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입장에서는 매우 연관성이 깊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단순히 섬 해양유산조사를 넘어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진행

하고 있는 해양유산 연구를 전반적으로 되짚고 이에 대한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장으로 삼고자 한

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해양 전문 박물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하는 임무

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재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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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유산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 해양유산 연구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수중발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1976년 신안선 발굴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1) 수중발굴을 비롯하여 국립해양유산연

구소가 우리나라 해양유산연구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했을 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

속 전시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추진 중인 해양유산 연구에 대

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에는 해양유산을 별도로 정의해 

놓지는 않았지만 소관업무 부분에서 해양유산의 정의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발표자료 참

조).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해양유산 연구에는 수중유물과 해양민속 연구가 포함되며 같은 내

용이 2016년에 제정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에서도 확인된다.2) 여기에서 ‘수중

유물’이란 1976년 이후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수중발굴 및 발굴 유물에 대한 보존·분석 연구를 의

미하며, ‘해양민속’은 넓은 의미에서 해양유산을 포괄하는 역사·민속학적 조사·연구를 의미한다. 

해양유산의 어원과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나 기관마다 의견이 분분하나, 본 발표문에서는 우선 국

립해양유산연구소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기준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3)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 중인 해양유산 연구는 앞서 언급한 수중유물(수

중발굴) 관련 연구이다. 수중발굴 연구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설립 이래 연구소의 핵심사업으로 

지속 추진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발굴 성과가 전시까지 이어져 활용되었다. 반면, 또다른 갈래에 해

당하는 해양민속 조사·연구의 경우 그 중요도에 비하여 활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늦게 추

진되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해양유산 연구에는 지금까지 해양문화유산 연구로 

통칭되던 제반 연구들이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해양민속, 해양사, 고선박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각

각 섬 해양유산, 해양역사유적, 전통한선 연구 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이중 가장 오래된 사업은 

1993년 제주 떼배 조사로부터 시작된 섬 해양유산조사이다.

1)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발족하면서 기존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역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명칭

을 일신하였다. 이하 본 발표문에서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통일하고자 한다.

2)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2024. 5. 17.)』 제4조(소관업무)

3)	 ‘해양유산(海洋遺産)’이란 종전까지 문화재청에서 사용해오던 해양문화재(海洋文化財)라는 표현에서 문화재를 유산으로만 

바꾼 표현이다. 그러나 해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유산이라는 표현은 자칫 ‘바다’와 관련된 제반 연구만을 포괄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담수(淡水)권 관련 국가유산 연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

다(조용철, 2024,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해양유산 연구 현황과 과제」 『2024년 3차 이코모스 포럼 - 해양유산 조사 연구 

후속세대 양성』 발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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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은 그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수중발굴을 통해 입수한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해 국립

해양유물전시관(목포)이 설립되는 시점이다. 1993년부터 시작된 섬 해양유산조사는 국립해양유

산연구소가 해양유산 전문 전시관을 설립하면서 기존의 수중발굴·보존 연구 사업 이외에 새롭게 

시작한 해양유산 연구의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기 섬 해양유산조사는 포괄적인 해

양유산연구의 한 갈래로서 섬을 함께 다루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90년대 말부터 영광 낙월

도와 신안 가거도·흑산도를 기점으로 섬을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조사 내용 역시 

기존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수행하던 사업들인 전통한선, 어로·민속 등을 조사대상으로 삼다가 

2009년 안마도부터는 섬 그 자체를 조사대상으로 삼는 해양문화유산 종합조사를 수행하기 시작

하였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섬 자체를 해양유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점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기존 수중발굴 중심의 연구사업을 다각화하여 각종 해양유산 관련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다. 2007년부터는 해양사 연구의 일환으로 해양유적연구를 진행하였

다. 해양유적연구는 해양관방(수군진), 해양교통(조운), 해양제사(전통신앙) 등 해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유적을 해양유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위치를 비정하고 해양과 관련하여 함

께 확인되는 제반 사항을 분석·연구해왔다. 

해양유적조사는 섬 해양유산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2007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처음 전국 

수군진 유적 조사를 시작으로 조운문화유적, 해양제사유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종합 연구로 거

듭나고 있다. 해양유적의 특성상 해상교통 및 군사적 요충이라 할 수 있는 섬에 집중되어 있는 경

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해양유적조사의 경우 섬 해양유산조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그 

연구성과를 공유하기도 하였다.4)

3. 섬 해양유산 자원을 활용한 전시 사례 분석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수중발굴 전문기관으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축적된 발굴 성과 및 출

수 유물의 전시를 위해 1994년부터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을, 2019년부터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개관하였다. 이후 두 전시관은 각각 서해 서남부해역과 서해 중부해역의 해양유산 연구성과를 전

시하는 해양유산 전문 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4)	 다만, 해양유적조사는 권역별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섬 해양유산조사는 거점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범위만 놓고 보았을 

때는 해양유적조사가 섬 해양유산조사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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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은 2006년부터 총 73회,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2018년부터 

총 10회에 걸친 특별전을 기획·개최하였다.5) 이 중 대다수가 해양유산 관련 특별전이었으며, 그동

안 수중발굴을 통해 입수한 유물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특별전이나 이를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선

보이는 테마전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최근 두 전시관 모두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

유산 연구를 전시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 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섬 해양유산 자원을 활용한 전시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사례 1 : 안흥진과 수군 군적부 - 진의 깃발 나부끼고 조운선 들고나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진행된 특별전 <안흥진과 수

군 군적부 – 진의 깃발 나부끼고 조운선 들고나네>는 전시관이 위치한 충남 태안 근흥면 신진도리 

소재의 고가(古家)에서 2020년에 조선시대 수군 군적부(軍籍簿)가 발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

획되었다. 본 전시는 같은 해 전시관 건너편에 소재한 안흥진성이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하여 수군 

군적부와 더불어 안흥진성을 함께 소개하는 특별전으로 구성되었다. 

본 특별전은 전시관이 소재한 신진도라는 섬에서 발견된 해양유산 자원인 ‘안흥진성’과 ‘수군 군

적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서해중부해

역의 해양유산 연구·발굴·보존·전시의 임무를 띠고 건립되어 태안과 마도 해역에서 발굴된 유물들

을 주요 전시품으로 삼고 있는 해양유산 전문 박물관이다. 전시관이 위치한 태안군은 고려시대부

터 해상 물류 교통의 중심지였다. 특히 반도라는 특성상 안개가 자주 끼고, 조류가 빠르고 바람이 

거세며 암초가 많아 해난사고가 잦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수도인 개경과 조선의 수도인 한

성의 턱밑에 위치하여 삼남 지방, 특히 곡창지대였던 전라도의 세곡이 수도로 운반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하는 교통의 요로이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만 총 5척의 고선박이 발굴된 것도 이러한 사

정과 무관하지 않다.6) 여기에 임진왜란 이후 왜구에 대한 해상 방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교동

의 삼도수군통어영을 중심으로 인근의 덕적, 영종진과 함께 서해중부해역의 관방체계가 일신되었

고, 경기의 입구에 해당하는 태안 지역의 군사적 중요도 역시 함께 상승하였다.7) 이러한 이유로 태

안 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안흥 지역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물류 교통과 군사 방어라는 두 가지 

5)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전시관의 주요 특별전 개최 현황은 바룦자료를 참조할 것.

6)	 태안 지역에서 발굴된 고선박은 총 5척으로 고려시대 고선박 4척(태안선, 마도 1·2·3호선)과 조선시대 고선박 1척(마도 4호선)

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고선박에 대한 발굴 보고서를 참조할 것.

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조선시대 수군진 보고서Ⅴ - 경기지역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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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임무를 띠게 된 것이다.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위치한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의 고가에서 발견된 수군 군적부는 

바로 안흥진에 소속된 수군과 관련된 것이었다. 2020년에 개최한 특별전 <안흥진과 수군 군적부

>는 전시관이 위치한 신진도라는 섬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유산을 활용한 전시라는 측면에서 섬 해

양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에 위치한 박물관이 지역 자원을 조사·연구하여 그 성과

를 전시로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8)

2) 사례 2 : 2025년 찾아가는 해양유산 - 관매도

찾아가는 해양유산은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유물 등

을 직접 가져감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증진시키고 기관의 홍보 성과를 제고하고자 기획

된 사업이다. 2016년 이전까지는 ‘이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2016년 이후부터 찾

아가는 해양문화재(해양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간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이 위치한 

전남 일대의 문화취약지역 및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제공되다가 2018년부터는 태안군에 태안해양

유물전시관이 생김으로써 충남 일대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장하였다.9)

도서 지역은 대표적인 문화향유 취약지역으로 다양한 해양유산이 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각종 

문화인프라(Cultural Infrastructure)는 내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교통 등의 문제

로 문화인프라에 대한 접근성도 약하다. 이 때문에 찾아가는 해양유산은 사업 초기부터 전시관 인

근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 초기 찾아가는 해양유산은 연구소의 수중발굴 

성과 홍보를 목적으로 기획되었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수중발굴 현장 사진, 발굴 장비, 조사선 모

형, 유물 복제품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관의 성과를 지역민에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

었지만 도서 지역을 홍보의 대상 내지는 전시의 객체로 삼는다는 한계가 분명하였다. 이러한 관점

에서 2025년 관매도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해양유산은 2023년 관매도 해양유산조사의 결과물

을 함께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도서 지역민의 삶 자체를 전시의 활용 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

다.

섬 해양유산조사는 통상 2년의 조사·연구 기간을 거쳐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며, 조사·연구의 대

상이 된 섬에 보고서를 기증하고 경과를 보고하는 보고회를 가진다. 이번 찾아가는 해양유산은 해

8)	 본 특별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특별전의 전시도록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0, 『안흥진과 수군 군적부 - 진

의 깃발 나부끼고 조운선 들고나네』를 참조할 것.

9)	 2006~2024년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찾아가는 해양유산의 성과를 정리하면 발표 자료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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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보고회와 궤를 같이하여 관매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매도 소재 국가유산인 천연

기념물 후박나무를 비롯하여 관매도가 보유한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나아가 관매도가 소속된 진도군에서 진행되었던 진도 오류리 명량대첩 해전지 수

중발굴 성과를 함께 전시하여 관매도 주민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가유산

을 전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찾아가는 해양유산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만하다.10)

4. 맺음말 : 해양시대 해양 전문 박물관의 역할과 의무

지금까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진행되었던 해양유산연구의 일환으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성과를 전시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끝으

로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해양 전문 박물관으로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과제 몇 가지를 언급하며 

본 발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 언급한 두 사례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섬 해양유산자원을 전시에 활용한 대표적

인 사례이다. <안흥진과 수군 군적부> 특별전의 경우 신진도에 소재한 섬 해양유산을 전시관의 전

시의 대상으로 활용하여 섬이라는 공간을 전시관으로 끌어들인 사례이며, <찾아가는 해양유산 : 

관매도>는 관매도 소재 섬 해양유산을 직접 관매도라는 공간에서 전시한 사례로서 전시관이 보유

한 문화인프라를 섬으로 직접 가져온 사례라는 차이가 있다. 

향후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해양유산 전문 박물관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섬 해양유산 진흥 및 도

서지역 주민들의 문화인프라 접근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먼

저 해양유산 안에서 섬 해양유산이 갖는 위치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

유산 체제하에서 해양유산의 독자적인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3법 체제로 규정되어있지만, 해양유산은 해양이라는 범주 안에 

세 가지 국가유산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국가유산 체제의 하부 범주로서 해양유산의 정의를 명

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해양유산의 범주 안에서 섬 해양유산만이 갖는 특징을 부

각시키고 이를 사업 수행에 접목 시킬 필요가 있다. 도서지역은 내륙지역과는 구분되는 분명한 특

징을 갖추고 있는 바, 해양유산 역시 도서지역 해양유산과 내륙지역의 해양유산을 범주화하고 각

10)	진도 오류리에서 진행되었던 수중발굴 성과에 대해서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발간한 『진도 명량

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Ⅰ~Ⅳ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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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특징을 부각시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만이 갖는 독자적 기능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존 섬 해양유산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절실하다.11)12) 다양한 기관에서 섬 

해양유산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보다 전

문화되고 세분화된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섬 해양유산을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관들이 서

로의 영역을 명확히 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각 기관의 전문

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의 중복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해양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 섬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우후죽순처럼 중복된 

내용의 사업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될 단초이기도 하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비롯한 섬 관련 

연구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하며 발표를 마친다.

11)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제외하고도 섬 해양유산 조사·연구 기관은 다수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섬진흥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각 해양사, 해양정책, 해양개발 등 각자의 목표로 사업

을 추진하고 있어 일정 정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섬 해양유산조사 사업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12)	도서지역 인문학 전반을 다루고 있는 도서문화연구원은 말할 것도 없으며,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섬

진흥원이나 KMI의 경우에도 섬 유산 제도 도입이나 해양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국립해양유산

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섬 해양유산조사 내용과 중복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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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필경집』,『입당구법순례행기』에 
보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섬과 기록의 활용방향

임 동 민 l 계명대학교

1. 머리말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과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는 9세기 신라, 일본 지

식인의 일생과 동아시아에서의 여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9세기 후반 신라의 최치원, 9세

기 중반 일본의 엔닌(圓仁)은 각각 당에서 활동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신의 활동과 여정

을 위의 두 기록에 남겼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는 당에서 불교 수행에 정진하고 일본에 돌

아온 여정을 기록한 책이고, 최치원의 『계원필경집』은 당의 관리로 있으면서 지은 시문(詩文)을 모

은 문집인데, 마지막 권에 귀국 여정을 담았다.

최치원과 엔닌이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를 이동하였던 중요한 경로는 항로였다. 특히 강남지역

에서 출발하여 신라, 일본으로 돌아갔던 귀국 항로는 황해 및 남해 연안의 많은 섬과 깊은 관련을 

맺었다. 최치원과 『계원필경집』에 관한 연구,1) 엔닌과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관한 연구는2) 다수 

1)	 �200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 성과는 다음의 논문에 자세하다(장일규, 2002, 「崔致遠 연구의 성과와 전망」, 『북악사론』9). 최

치원의 재당활동과 귀국길에 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고(김복순, 2001, 「中國內의 崔致遠 遺蹟과 『桂苑筆耕』」, 『동악미

술사학』2 ; 조범환, 2006, 「崔致遠의 在唐 活動과 歸國 -특히 仕宦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33 등), 『계원

필경집』에 관한 해제는 다음이 참고된다(장일규, 2011, 「『계원필경집』의 편찬과 사료적 가치」, 『진단학보』112 등).

2)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관한 국내 연구는 재당신라인 사회(權悳永, 2005, 『在唐 新羅人社會 硏究』, 一潮閣 ; 金文經, 2008, 

『入唐求法巡禮行記를 통해 본 新羅人群像』, 財團法人 海上王張保皐記念事業會 등), 장보고와 신라 해양사에 집중되었다

(尹載云, 2002,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 崔根植, 2005, 『신라 해양사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 고경석, 2006, 

『淸海鎭 張保皐勢力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등). 기록의 해제는 다음이 참고되며(李侑珍, 2010, 「『入唐
求法巡禮行記』 解題」, 『東國史學』48), 엔닌의 여정, 섬에 관한 검토는 다음에서 일부 이루어졌다(주성지, 2020, 「『입당구법

순례행기』 지명 분석을 통한 圓仁의 路程 복원」, 『신라사학보』48 ; 정진술, 2009,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 홍성화, 2021, 「고대 서남해 항로에 대한 고찰-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39, 40~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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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었지만,3) 두 기록에 보이는 동아시아의 섬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들이 활동하고 기록을 남겼던 9세기는 당, 신라, 발해, 일본 사이의 동아시아 바다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하였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고대 동아시아의 섬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남게 되

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두 기록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본 뒤, 기록에 보이는 고대 동아시아 섬의 

사례를 황해와 남해 연안 중심으로 정리하고, 맺음말을 대신하여 박물관에서 섬 기록의 활용방향

을 고민하고자 한다.

2. 『계원필경집』과 『입당구법순례행기』의 특징

『계원필경집』은 최치원이 879년부터 885년까지 당 회남절도사 고변의 휘하에서 활동하면서 지

은 시문(詩文)을 모아 편찬한 문집이다. 최치원의 『계원필경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집

으로 전해지며, 그 후로도 널리 유통되어 많은 기록에서 인용되었다. 이 문집에는 9세기 후반 당에

서 일어난 황소의 난 등의 다양한 혼란과 사회변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

의 문서를 작성한 최치원의 문장력도 엿볼 수 있다. 

최치원은 신라에서 태어나 당에 들어가 빈공과에 급제하고, 고변 휘하에서 종사관을 역임하면

서, 많은 문장을 남겼다. 그는 885년 28세 나이로 귀국하였는데, 아마도 당의 혼란 등으로 인한 좌

절, 신라 왕실의 적극적인 요청, 고향에 대한 향수 등이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귀국 후에는 문

한관을 맡아 활동하다가, 해인사에 들어가 말년을 보냈다.

『계원필경집』의 문장은 고변 휘하에서 작성한 문서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마지막 권20의 시

문은 최치원이 귀국하던 무렵의 시, 편지 등을 담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 기록은 당에서 알고 지내

던 여러 인물과 주고받은 시문이나, 귀국 여정의 고단함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 등으로 구성되

었다. 따라서 귀국 여정의 구체적 상황, 특히 고대 동아시아의 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부족하

다. 다만, 뒤에서 살펴볼 『입당구법순례행기』와 더불어 검토하면, 9세기 동아시아 바다에 대한 입

체적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일본 자각대사(慈覺大師) 엔닌(圓仁, 794~847)이 838년에 일본을 출발

하여, 일본 견당사 일행과 함께 당에 들어가, 847년까지 불법을 수행하고 나서 일본에 돌아온 일

3)	 �두 기록의 비교를 통해 최치원의 귀국 항로를 추적한 연구도 있으며(임동민, 2024b, 「『계원필경집』을 통해 본 최치원의 귀국 

항로 - 『입당구법순레행기』의 엔닌 귀국 항로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신라사학보』62), 본 발표문은 해당 논문의 방법론

에서 힌트를 얻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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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기록한 일기이자 여행기이다. 따라서 문집 성격의 『계원필경집』과 달리, 『입당구법순례행기』

에서는 엔닌의 이동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다. 

엔닌은 당에 들어가기 위하여, 일본의 공식 견당사 일행에 합류하여, 견당사 선박을 타고 규슈 

일대를 출발하여 서쪽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곧장 강남지역으로 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엔닌을 태운 배는 출발 이후 악천후에 고생하다가 표류하였고, 그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도달한 육지는 목적지였던 당의 양주 경내였고, 엔닌은 마침내 당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엔닌은 당에서의 체류가 거절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재당신라인 사회의 다양한 도

움을 얻어, 결국 산둥반도 적산법화원까지 이동하여 체류하였고, 마침내 당에서의 수행을 이어가

게 되었다. 그러나 당 무종 시기의 불교 탄압책인 회창폐불에 휘말리게 되어, 847년에 귀국하게 되

었다. 이러한 귀국 과정은 산둥반도 일대에서 출발하여 신라 서쪽과 남쪽 바다의 여러 섬을 경유하

여, 쓰시마를 보면서 항해하여,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엔닌은 귀국 과정에서 경유한 황해와 남해 

연안의 섬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기록을 남겼다.

3. 『계원필경집』과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보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섬

『계원필경집』 권20의 시문에 따르면, 최치원은 884년 10월 무렵 양주에서 운하로 이동하여 초

주에 도착하였고, 회수로 이동하여 황해 연안을 따라 산둥반도에 정박하였다가, 유산에서 겨울철

을 보내고,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문을 작성한 뒤, 봄에 귀국길에 올라, 885년 3월에 신라로 

귀국하였다. 귀국 여정을 담은 『계원필경집』 권20에서 고대 동아시아의 섬을 표현한 기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귀국을 허락해 준 것에 사례하는 계(謝許歸覲啓)’의 ‘해도(海島)’에 보이는 것처럼, 섬

을 신라에 대한 문학적인 비유로 활용하는 사례이다. 이 문장은 권20의 처음에 나오는데, 최치원이 

귀국을 허락받은 뒤에 고변에게 감사하는 내용이다. 문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최치원은 영예로운 귀

국으로 해도(海島)를 찾아가는 것에 기뻐하는 동시에, 당에서의 성장과 생활에 대한 감회를 설명하

고, 결국 고향의 어버이를 보러 귀국하는 감정을 토로하였다. 문장의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 이 기록

에서 ‘해도(海島)’는 당에서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신라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활용되었다. 

두 번째는 중국 전설이나 고사를 인용하면서 섬을 언급하는 것이다. ‘태위에게 올리는 별지(上

太尉別紙)의 우(又)(제3수)’에는 거센 풍랑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약주머니를 뱃머리에 매달

아 두라는 고변의 조언에 따르면, 걱정 없이 ‘봉도(蓬島)’를 찾아 신선처럼 노닐 수 있을 것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여기서 ‘봉도(蓬島)’는 중국의 전설적인 봉래산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또한 ‘태위



2025년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070

에게 올리는 별지(上太尉別紙)의 우(又)(제5수)’에는 전횡(田橫)이라는 인물이 섬에 숨었던 고사

를 활용하면서 ‘절도(絶島)’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절된 섬은 의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용하

였다. 이러한 활용법에서 섬은 전설적인 공간, 또는 육지와 단절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세 번째는 단순히 육지에서 떨어진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문학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이다. ‘돌아

가는 제비의 울음이란 시를 태위에게 바침(歸燕吟獻太尉)’에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제비를 설

명하면서, 새매를 피해 ‘해도(海島)’에 몸을 던졌다는 표현이 보인다. ‘양섬 수재의 송별시에 답함

(酬楊贍秀才送別)’이라는 시에도 앞서 언급한 ‘봉도(蓬島)’가 보이는데, 양주를 떠나 봉도를 찾아

왔다고 언급하면서 신라로 떠나는 이별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였다. ‘바위 위의 작은 소나무(石上

矮松)’라는 시에도 바위에 자란 소나무를 비유하면서, 섬의 나무(島樹)라는 언급이 보인다. 

최치원은 『계원필경집』 권20에서 귀국 여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서, 섬이라는 공간을 자신의 

고향인 신라를 비유하는 의미로 활용하거나,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기도 하고, 육지에서 떨어진 공

간으로 시에서 활용하였다. 『계원필경집』의 권1~권19까지의 문장에서 섬의 활용법은 ‘봉도(蓬

島)’처럼 중국의 전설에서 따온 비유를 활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권19의 ‘배졸 서자에게 답하

는 글(答裴拙庶子書)’에는 자신을 멀리 해도(海島)를 떠나 당에서 학업을 이어갔다고 표현하고 있

어서, 바다 건너 신라를 섬에 비유하는 모습도 재차 확인된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는 문집 형태의 『계원필경집』과 달리, 일기 혹은 여행기의 성격을 지

니고 있으므로, 고대 동아시아 섬에 대한 현실적인 기록이 많이 보인다. 엔닌 일행의 출항 직후부

터 지하도(志賀嶋), 유구도(有救嶋) 등이 등장하는데, 규슈 연안의 항해에 중요한 섬들로 판단된

다. 이어서 엔닌이 입당하여 계속 당에 체류하려고 하던 834년 무렵, 그리고 상선 편으로 실제 귀

국한 847년 무렵에는 호홍도(胡洪島), 상도(桑嶋), 막야도(莫耶嶋), 당각도(鐺脚島), 전횡도(田橫

島) 등 회수 하구에서 산둥반도 동남쪽 끝에 이르는 연안의 섬 이름이 등장한다. 이들도 역시 하천 

하구나 만에 위치하여 항해의 정박지 혹은 이정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황해와 남해의 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엔닌 일행의 상선이 847년 9월 적산포를 출

항하여 일본으로 귀국하는 여정 속에 남았다.4)

4)	 �이하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관한 분석은 다음의 발표문과 논문을 대폭 수정, 요약한 것이다(임동민, 2024a, 「계원필경집

을 통해 본 최치원의 귀국 항로」, 『제3회 최치원문화제 학술발표회 자료집』 ; 2024b, 앞의 논문, 108~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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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내용

9

월

2일 ①적산포(赤山浦)에서 바다 건넘, 정동쪽으로 하룻낮·밤을 감

3일
날 밝을 무렵, 동쪽 ②신라국 서쪽(西面) 산이 보임

정북풍 변화, 돛을 기울여 동남쪽으로 하룻낮 하룻밤을 감

4일

날 밝을 무렵, 동쪽 산도(山島)가 연달아 보임(③‘신라국 서쪽 웅주 서계’). 종일 동남쪽으로 감, 동서

로 산도(山島) 이어짐, 2경(21~23시) 무렵, 무주 서남계 ④고이도(高移島) 정박, 서북 100리쯤에 

동서로 긴 흑산(黑山) 있음

5일 동남풍 변화해서 체류, 3경(23~1시) 무렵 서북풍 얻어서 출발

6일

묘시(5~7시), 무주 남계 ⑤황모도(黃茅島)(또는 구초도(丘草嶋)) 정박, 신라 제3재상 말 방목처. 고

이도부터 산도(山島)가 연달아 있고, 동남쪽으로 멀리 탐라도(耽羅島) 보임. 육지까지 좋은 바람이

면 하루에 도착함. 지난 4월, 쓰시마 백성 표류, 무주에서 데려갔음

8일

나쁜 소식에 두려웠으나, 바람 없어 출발 못함. 출항하여 포구 나오니 서풍이 불어옴. 산도(山島) 사

이를 따라가니, 남북 양쪽에 산도(山島) 겹겹이 있음. 사시(9~11시)에 신라 남계 ⑥안도(鴈嶋) 도

착, 말 방목처, 동쪽에 황룡사 장원 있음, 서남쪽으로 멀리 탐라도 보임. 오후 출항, 산도(山島) 사이

로 감. 신라국 동남쪽에 이르렀다가, 큰 바다로 나가 동남쪽을 바라보며 감

10일
날 밝을 무렵, 동쪽으로 멀리 대마도(對馬嶋) 보임. 오시(11~1시), 본국의 산이 보임. 동에서 서남으

로 이어짐

18일 코우료칸(鴻臚館) 앞에 도착

「표 1」 847년 9월 엔닌의 여정5)

엔닌이 탄 선박은 적산포를 떠나 정동쪽으로 항해하여 다음 날인 3일 새벽, 동쪽으로 신라국 서

쪽의 산(②)을 바라보았다. 신라국 서쪽의 산은 덕적군도 혹은 격렬비열도의 섬으로 추정된다. 격

렬비열도가 원양 쪽으로 떨어져 있고, 이후 동남쪽으로 향하는 항적을 고려하면, 신라국 서쪽의 산

은 격렬비열도였을 것이다.

다음 날인 4일 새벽, 동쪽으로 ‘신라국 서쪽 웅주 서계’에 해당하는 산도(山島)(③)가 연달아 보

였다. 격렬비열도 관측 이후 하루 정도 동남쪽으로 항해하여 ‘동쪽’으로 산도(山島)를 보았다면, 구

체적으로 어청도, 십이동파도, 고군산군도 등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엔닌의 배는 같은 날 밤, 무주 서남계 고이도(高移島)(④)에 정박하였다. 고이도는 압해

도 북방 고이도(古耳島),6) 신안군 하의도(河衣島),7) 신안군 우이도(牛耳島)8) 등으로 추정된다. 그

5)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大中 원년(847) 9월 2일 ~ 9월 18일

6)	 �강봉룡, 2013, 「고대~고려시대의 海路와 섬」, 『대구사학』110, 22쪽.

7)	 �Edwin O, Reischauer, 1955, Ennin’s diary :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Ronald 

Press, p.400 ; 小野勝年, 1964c, 앞의 책, 309~310쪽 ; 김문경 역주, 2001, 앞의 책, 528쪽 ; 홍성화, 2021, 앞의 논문, 

42~46쪽.

8)	 �정진술, 2009, 앞의 책, 277~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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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우이도의 입지조건이나 흑산도와의 위치문제 등을 종합하면, 엔닌이 정박한 고이도는 우이

도로 생각된다.

엔닌은 이어서 무주 남쪽의 황모도(黃茅島)(또는 구초도(丘草嶋))(⑤)에 정박하였는데, 말 방목

처이자 동남쪽으로 탐라도가 보이는 섬이었다. 이곳은 거차군도의 한 섬으로 추정된다.9) 이어서 

정박한 안도(鴈嶋)(⑥)는 신라 남쪽 땅이자, 말의 방목처였으며, 서남쪽으로 멀리 탐라도가 보이고, 

동쪽에 황룡사 장전이 있었다고 전한다. 안도는 완도 동남쪽의 섬으로 생각되는데, 여수 안도(安

島)10) 혹은 완도 남쪽 대모도11) 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기록의 맥락을 고려하면, 대모도 혹은 

소안도로 볼 여지가 있다. 엔닌은 안도에서의 정박을 끝으로, 신라를 벗어나 9월 10일에 대마도 

(對馬島)를 확인하고, 9월 18일에 하카다만에 도착하였다.

「도 1」 847년 엔닌의 귀국항로 가운데 적산포-일본 사이 항로 지도12)

9)	 �Edwin O, Reischauer, Ennin’s diary :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p.401 ; 기존 연

구 중에는 鳥島(小野勝年, 1964c, 앞의 책, 312쪽), 大馬島(정진술, 2009, 앞의 책, 279쪽) 등으로 세부적인 비정을 시도하

기도 하였으나, 본 글에서는 구체적인 비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차군도의 한 섬으로 비정하고자 한다.

10)	 �Edwin O, Reischauer, Ennin’s diary :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p.403.

11)	 �정진술, 2009, 앞의 책, 279~280쪽 ; 홍성화, 2021, 앞의 논문, 46쪽.

12)	 �구글어스 타입랩스 1986년 지도 위에 수정하였는데, 붉은색 원은 엔닌이 직접 정박한 지역이고, 검은색 빈 원은 『입당행기』

에 언급된 지역, 회색 원과 글씨는 참고용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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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닌은 834년 일본을 떠나는 과정에서 규슈 연안의 섬을 기록하였고, 당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회수 하구에서 산둥반도에 이르는 연안의 섬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특히 847년 귀국 여정은 신라 

서쪽과 남쪽, 즉 황해와 남해 연안을 거쳐 갔는데, 이 과정에서 고이도, 황모도, 안도 등 고대 황해

와 남해 연안의 섬 이름과 지리적 특성, 활용 방식 등이 기록되었다. 특히 황모도에 정박한 엔닌은 

대마도에서 표류한 일본 백성들의 존재, 그리고 이들을 무주에서 데려갔다는 정보를 얻기도 하였

다. 고대 동아시아의 섬들은 항해자들의 정박지이자 지표물로 활용되는 동시에, 표류민이 도착하

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4. �맺음말 - 『계원필경집』과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섬 관련 기록 활용방향

『계원필경집』은 중국의 여러 문헌에 해박한 최치원이 당에서 생활하면서 남긴 문집이고, 『입당

구법순례행기』는 일본의 승려 엔닌이 당에서 불법을 수행한 여정을 남긴 일기이자 여행기이다. 두 

기록의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9세기 동아시아를 오갔던 지식인의 기록이라는 점, 그리고 그 안에 

고대 동아시아의 섬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 남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계원필경집』에 보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섬은 다분히 문학적인 요소가 컸다. 최치원은 고향인 

신라를 해도(海島)에 비유하면서, 당에서 멀리 떨어진 고국을 섬이라는 표현으로 상징화하였다. 이

와 동시에 최치원은 중국 전설 속의 봉래산을 봉도(蓬島)로 지칭하면서, 자주 활용하였다. 즉, 9세

기 신라 지식인이었던 최치원은 문학적인 방식으로 섬을 활용하였고, 자신의 고국 신라를 섬에 비

유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보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섬은 현실적인 지명이었으며, 동아시아의 항로

에서 중요한 정박지이자 육상 지표물로 기록되었다. 엔닌은 규슈를 떠나는 순간부터 규슈 연안의 

섬들을 언급하였고, 당에 도착한 뒤에도 산둥반도까지의 항해 과정에서 다양한 섬에 정박하거나 

지표물로 활용하였으며, 귀국길에 신라 서쪽과 남쪽 바다를 항해하면서 역시 외양의 여러 섬에 정

박하였다. 그리고 엔닌은 황해와 남해 연안의 여러 섬에 대해 직접 정박하면서 들은 정보를 기록하

거나, 멀리 보이는 탐라도를 지표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위의 두 기록에서 보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섬은 문학적인 비유의 대상으로 활용되거나, 항해에 

필수적인 경유지로 기록되었다. 두 기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박물관 전시에 활용한다면, 

전시 가능 원본 자료가 사실상 『계원필경집』,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책이 유일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따라서 두 자료를 통해 고대 동아시아의 섬을 전시하려면, 다양한 매체와 스토리텔링 기법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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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록 모두 특정 시공간 속의 인간이 바다와 섬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므로, 

두 인물의 여정과 활동에 주목하면서, 시간 순서나 문집의 수록 순서에 따라 관련 섬 기록이나, 귀

국길의 여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활용 가능한 전시 매체를 고민한다면, 박물관 전시실의 실내에

서 직접 가보기 어려운 황해나 남해의 섬, 혹은 일본과 중국 연안의 섬을 VR 기법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방식도 상정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의 신안선을 활용한 VR 콘텐츠처럼, 두 인물과 기록을 중

심으로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추체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도 좋을 것이다. 그 외에 국립해양

박물관의 2024년 『조행일록』 특별전 「서해바다로 나라 곡식을 옮기다」처럼, 특정 기록의 여정을 

따라 패널, 영상, 삽화, 모형, 기타 여정과 관련한 다른 책과 지도 등 다양한 매체를 복합적으로 활

용하는 방식도 상정된다.

『계원필경집』에 활용된 섬을 살펴보려면 국문학, 한문학, 중문학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입

당구법순례행기』에 보이는 황해와 남해 연안의 섬들을 검토하려면, 지역학, 민속학, 고고학 등과

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신안군을 비롯

한 연안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등에서는 최근까지 많은 섬 조사 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할 것이다. 

이와 연계한 박물관 교육 분야에서는 비슷한 시공간을 선박으로 이동한 두 명의 동아시아 지식

인에 주목하여, 일국주의나 민족주의의 시선에서 벗어나 바다의 개방성과 교류성에 주목하는 프

로그램 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고대 동아시아의 섬이 문학에서 활용되는 양상이나 고대 항로

에서 보급처, 정박처, 피항처이자 육상 지표물로 활용되는 양상을 교육한다면, 기록이 부족한 고대

사 자료 환경에도 불구하고, ‘섬’이라는 주제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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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 문화예술 소개

최 흥 철 l 신안 예술섬 프로젝트 수석 큐레이터

1. 1도 1뮤지엄 프로젝트 

- 지역 창생을 위하여 신안 도서지역 30개소 박물관 미술관 건립 및 운영

·문화소외 지역 격차 해소 문화소외지역이었던 주요 섬마다 문화예술의 기반이 되는 특색있는 뮤지엄 조성

·주민 행복 증대 주민 자긍심 고취와 문화향유 기회 증대로 행복감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창생 문화예술의 창조 도시로 도약하도록 지역 활성화 기여

문화예술의 새싹이 움트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은 지방보다는 도시이다. 향유 인구, 고도의 

집적도와 다채로운 문화 자원의 유입이라는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의 모든 섬은 3,352개다. 그중 2,165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에서는 전남 섬자원 관광개

발 5개년 계획에 따라 40개소의 ‘가고 싶은 섬’ 조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2013

년의 609만 명이던 섬 여행자를 10년 경과 후 약 2배인 1,20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다. 섬마다 고

유의 테마로 개발하되,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

진하였다. 신안군의 경우 작은 섬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딴섬 등 5곳과 그곳을 잇는 

노둣길을 소재로 건축적 조형물의 작은 기도와 명상을 위한 장소 12곳을 돌아보는 12 사도의 길, 

일명 ‘섬티아고 순례길’을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군구의 공립 미술관은 점점 많은 곳에서 계속 건립되고 있

다. 신안군 역시 2017년 5월 민선 7기 박우량 군수의 지자체 정부가 출발하며 ‘1도 1뮤지엄’ 정책

을 시행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관들을 포함, 총 30개소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하고 지역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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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 위기에 대처하여 사람을 부르는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하려고 한다. 왜 뮤지엄인가? 박 군수는 ‘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문화예술을 선택했다. 관광객이 와야 농수산물도 팔 수 있다’고 

말한다. 왜 미술관인가? ‘미술관이 있는 일본 나오시마 같은 미술관 군락을 조성하고 싶다’고 말한

다. 하지만 신안처럼 섬에 미술관을 세우는 아이디어는 처음이 아니다. 세토 내해의 예술의 섬, 나

오시마의 성공담 이후 저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미술관을 중심으로 뛰어난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예

술품이 낙후된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고 가치를 높여주며 대도시와 해외로부터 엄청난 숫자의 방

문객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한국 내에서 벤치마킹하는 지역자치단체가 여럿 있었다. 

가까이는 인천시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후 침몰 사건을 계기로 시도했던 제2회 평화미술

프로젝트 <평화의 바다_물위의 경계>전이 열렸다. 그해 6월 백령도에서 평화예술레지던시의 운영

을 시작으로 작가들이 직접 거주하며 서해의 섬에서 작품 창작활동을 벌였다. 충격적으로 발생한 

남북 사이의 연평도에서는 황해도 해안포와의 포격전이 벌어져 마을이 불타고 젊은 군인들이 순

직했던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와 강화도를 배경으로 미술작품을 곳곳에 설치거나 폐교된 학교, 

문 닫은 병원, 대피소 등 근대기 건축물들을 전시공간으로 개축해 왔다. 그리고 문화예술축제인 인

천평화예술축제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인천광역시의 계획은 아쉽게도 

2014년에 멈췄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문화예술의 섬으로 나아가겠다며 도립미술관과 문화사적

지 등 6개 장소를 중심으로 2017년에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로 첫 제주 비엔날레를 개최한 바 있

다. 그 저변에는 지난 10여 년간 이어졌던 제주살이 행렬 속에서 제주도로 이주 정착한 예술인들

과 창작자, 그리고 2019년 기준 연간 1,6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의 관광객을 맞을 48개소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의 예술인들은 이 어트랙션을 한데 묶는 제주형 예술축

제로 진화시키려고 고심 중이다. 

2. 신안 예술섬 프로젝트

- 1도 1뮤지엄의 핵심 사업, 안좌도 「태양의 미술관」을 거점으로 5곳의 예술섬을 크루즈로 연결함

   

·신안의 지역 부흥 화제성 높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일신, 신안 내해의 위상 확립

·국제 도시경쟁력 확보 국제적 예술가 적극 참여로 생태와 예술 연계 플랫폼의 국제 네트워크 참여 

·주민 행복 생태주의 체류 여행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민 확대, 경제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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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는 언제나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 지역, 기업, 연구소, 대학교, 교육, 구식 제도

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장을 포함한 이름들이 떠올라 맴돈다. 혁신은 창조적인 인간들이 남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도서 지역인 신안이 과거 동아시아 교류로였던 것처럼 

소외지역에서 창조 산업의 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그 첫걸음으로 주요 섬에 문화와 예술을 사

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특별한 미술관을 세울 것이다. 우리는 예술의 매력을 신안 다이아몬드 

내해 곳곳마다 불어넣고, 그 거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신

안 예술섬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이 지역을 위한 미술관의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제도권과 

차이를 만드는 길이 필요하다. 지난 세기 동안, 그리고 20세기 동안 정립되어 온 공공 미술관의 관

행적인 형식과 행정 위주의 운영을 재고하여 창조적인 파괴로 나아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영

해 나가고 있다. 초고속으로 달려온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로부터 제법 떨어져 있던 신안은 잘 보

존된 자연 생태와 경관, 역사문화, 민속과 인물 등 가치 있는 유무형의 문화 원형과 자원이 풍부하

다. 이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진흙 속에 파묻힌 진주들을 추스르듯 제도 내에 산재한 귀중한 자연과 

문화 자원들을 골라내어 하나로 엮는 과정이 될 것이다. 

멀리서 일부러 여행 오는 미술관에 대한 최초 구상은 2017년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문화와 예

술로 이 지역을 부흥시키려는 계획에 착수하기 위해서 구상에 영감을 주고 벤치마킹해야 할 혁신

의 성공이라고 인정할 만한 몇 가지 선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역 도시의 관광 부흥을 넘어 창

의 산업의 플랫폼으로 이끈 좋은 성공 사례들을 조사해 보았다.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거대한 

습지 지역의 생태를 그대로 활용한 순천만 갈대정원, 노인만 남아 더 이상 논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멸해 가던 작은 섬을 미술관으로 되살린 나오시마 예술의 섬, 휴양지 발리에서 떨어

진 시골 마을을 창조적인 4차 산업의 발신지로써 디지털 노마드 족의 세계적인 허브로 자리 잡은 

바꾼 후붓(Hubud), 하천이 휘감아 돌아 고립되어 버려진 습지 위에 자연과 건축이 그 자체로 예술

과 혼연일체인 미술관 군도를 세운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이 그런 경우이다. 

초기에는 안좌도의 김환기 고택 인근 저수지 주변에 에코 센터로서 마을미술관과 군도형 미술

관을 건립하는 것에서 구상과 계획이 세워졌으나 계획은 점점 확장되었다. 수려한 해상 자연경관

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예술 작품을 융합하여 예술섬을 특화킬 강력한 엔진의 필요성을 느

낀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기획자, 예술가, 건축가, 과학자 등의 자연요소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

를 실현하여 다도해 자연을 재해석하고 재조명한 탁월한 장소 특정적 파빌리온, 조형물, 건축 등을 

지역별로 분산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점(點에)서 축(軸)으로, 각 섬과 지점을 다양하게 연결하여 

미술관 여행객의 다도해 여행을 유도하려는 시도이다. 거기에 더해 가능한한 예술 거점과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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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태주의 예술정원을 조성하는 1도 1섬정원 조성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각 장소들은 주민 중심

으로 유지 운영할 수 있게끔 고려하여 디자인하여 해양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였다. 

여정도 작품 체험의 일부임을 자각하여 다양한 여행 방법으로 문화예술 체험을 추구하는 신 해양

관광문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중부권 다이아몬드 내해 5개 섬에 건축과 미술이 융합·특화된 국제적 예술작품 설치했거나 문화

시설로 구축 중인 신안군 예술섬 프로젝트 사례들을 소개하자면, 올라퍼 엘리아슨의 파빌리온 ‘숨

결의 지구’가 도초도 수국공원 정상부에 설치 완료(2024년 11월)되었고, 안토니 곰리의 초대형 철

조각인 ‘엘리멘털’이 비금도 원평해변에 착공(2025년 9월 중, 길이 110m), 한국 대표 화가 김환

기 고택 인근 안좌도 신촌 저수지 일대에는 태양의 미술관으로 명명되어 플로팅 미술관, 온실전시

관, 김환기 기념관, 예술 마을 등이 막바지 조성 중이다. 마리오 보타가 직접 명명한 ‘인피니토 미

술관’ 역시 자은도 둔장 해변에 건설 중(2026년 완공)이고, 제임스 터렐은 노대도에 미술관 계획 

중이다. 양곡 창고를 재생한 암태도의 서용선 미술관과 마을회관을 재생한 둔장마을미술관도 유

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폐교 등을 재생하여 특화된 전시관으로 활용 중이다. 중장기 관점에서 주

민 참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영리 법인인 재단법인 예술섬을 설립(2023년)하여 위탁 운영하

였다. 장차 예술섬을 지역 고유 브랜드로 자산화하고 전문 경영으로 수익 증대에 기여하여 주민 참

여와 협력을 밀접하게 하려고 준비 중이다. 

3. 저녁노을미술관 콘텐츠 소개

- 신안군 최초의 공립미술관

· 전시 보타닉, 정원, 신안의 문화, 시의성 등 생태주의와 지역 기반 활동 작가 중심, 연

· 교육 지역 주민 및 어린이 청소년 대상 2022~24년 교육프로그램 126회 운영, 574명 참여

· 분관 우봉 조희룡미술관, 장산 화이트미술관, 암태 서용선미술관, 둔장 작은마을미술관

저녁노을미술관은 송공산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름 그대로 서남해 5천만평의 바다 위에 

붉고도 찬란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미술관이다. 저녁노을미술관은 우암 박용

규 선생님의 한국화 작품 169점의 기증과 함께 2017년에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 내에 설립되었

으며 2020년에 공립미술관으로 등록되었다. 우리 미술관은 지역의 다도해의 섬이 자아내는 풍경

을 미적 감각을 원천으로 현대미술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잘 발달된 도시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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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소외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취약했던 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하고, 장소 특성상 오히려 먼 지

역이나 도시권에서 일부러 오는 방문객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풍경과 함께 지역 기반의 다양한 현

대미술과 예술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기획전시는 지역민을 주 대상으로 하되, 신안 지역의 대형 꽃축제, 자산어보와 같은 지역 

역사, 문화 이벤트와 발맞추는 시의성을 중요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노력하는데, 이는 

교육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에도 적용하고 있다. 주말의 경우 주로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주중에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2025년 박물관 미술관 주간 교

육프로그램 지원에 선정되어 5~6월 사이 실내 정원 꾸미기, 정원에서의 신체활동 등을 소재로 진

행하였다. 매년 성과물을 전시하고 별도로 결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타 기관과 성과를 나

누고 있다.

현재 저녁노을미술관의 학예팀의 운영은 산하 4개의 분관에 별도의 학예사를 상주시킬 수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동서남북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과 미술관 전문인력 확보에

도 어려움이 크다. 현재 이 문제는 서로 이동이 힘든 섬 미술관끼리 순회전시로 해결해 나가고 있

다. 특히 이미 충분히 확보한 소장작품을 활용하여 순회전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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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섬”지리를 풀어내는
전시 콘텐츠 만들어가기 

윤 승 희 l 강화군 국가유산과 박물관 담당

국내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설립되지 못한 까닭에 발생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자연사를 전공

으로 하는 박물관 학예인력이 양성되지 못하는 점이라 생각한다. 물론 “국립” 해양 관련 박물관들은 

국비를 기반으로  학예 및 연구 인력의 확보, 관련 유물 수집, 해양 관련 실감 전시콘텐츠 제작,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과학관과 자원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장협의회나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등 

국립기관이 주인 모임은 있으나 전국 공립 및 대학 자연사박물관 17개소는 마땅한 협의체 하나 없이 

“각자도생” , 즉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어 각자가 알아서 제 살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국립해양 관련 박물관의 전시콘텐츠가 대체로 항해, 해양생물, 고래를 필두로 실감 미디어아트

를 활용하는 등 “바다”를 소재로 관람객에게 다가가고 있다면, 공립 자연사박물관은 대체로 각자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공립 자연사박물관

강화자연사박물관 고성공룡박물관

달성화석박물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전국 공립 자연사박물관 목록>

2015년 건립된 강화자연사박물관은 자연사박물관 상설 전시실의 의례적인 시작인 “태양계의 

탄생”이라는 큰 틀을 깨지 못하였지만, 도요새를 비롯한 나그네 새들의 중간 기착지인 “강화갯벌”

과 저어새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등의 조류와 염생식물을 소개하고 있다. 

2010년 강화역사박물관 개관, 2015년 강화자연사 및 전쟁박물관의 개관을 완료한 후 현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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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박물관은 기획전시와 실감 전시콘텐츠 개발의 중심으로 지역 특성화 전시에 힘쓰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화군의 “각자도생”은 강화 자연에 대한 민간 단체의 성과에 크게 기대고 있다. 

다행히 강화도 내에서 새 탐조에 지대한 관심과 모임을 가지고 있는 “조류클럽”과 국내에서 활

발하게 표본 제작과 전시를 하고 계신 “정용훈박제연구소”와 저어새와 강화갯벌에 대한 생생교육

을 오랜 시간 운영하고 있는 “물새알”뿐 아니라 생태 전문 디자인 회사 “꽃사슴”, 전국 최초로 나들

길을 만든 (사)강화 나들길, 지역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화도시민연대, 어촌계와 

계장님들을 보유한 덕에 강화자연사박물관은 마땅한 전공학예사도 없이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

징을 고려한 기획전시를 연간 진행해 오고 있어 2022~2025년간의 기획전시 콘텐츠를 간략 소개

하고자 한다.

기간 2022. 08. 02. ~ 2023. 06. 30.

전시명 강화 바다야, 고마워

내용

강화를 둘러싸고 있는 강화의 생태, 바다의 이야기

황산도 어촌계가 소장하고 있는 어촌계원들의 어업 사진, 어구용품들을 중심으로

강화의 옛 지도, 이규보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화도의 인문과 자연의 이야기를 

풀어낸 기획전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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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3. 08. 01. ~ 2024. 05. 30.

전시명 강화도의 나무와 풀

내용

강화도 구석구석의 나무와 풀, 그리고 고사리 총 560종

강화도의 나무와 풀, 고사리 등 강화도의 20개 나들길 코스를 따라 (사)강화 나들길에서 

20년간 기록한 식물상을 풀어낸 기획전시

사진

(좌 : 매화마름, 우: 칠면초)

기간 2024. 07. 16. ~ 2024. 12. 30.

전시명 강화의 새와 유리창 조류 충돌

내용
강화도에서 발견되는 새 283종을 관찰한 강화도조류클럽의 사진과 세밀화를 소개하고 조류 충돌로 사

라져 가는 새들의 실상을 알리는 기획전시
































